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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학력자의 사회적 낭비가 심각하다

- 비경제활동인구의 고학력화, 그 5가지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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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력별 경제활동인구와 비경제활동인구의 구성 >

생산가능 인구
경제활동

인구

비경제활동 인구

구직단념자 취업준비자 취업무관심자 기타

고졸이하 28,257 14,519 13,739 124 240 1,213 12,156

대졸이상 13,664 10,572 3,092 70 372 389 2,250
계 41,921 25,091 16,831 194 613 1,602 14,387

(단위 : 천명)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이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를 이용하여 추산(2013년 1/4분기 기준).

< 비경제활동인구의 고학력화 추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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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현대경제연구원이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를 이용하여 추산.

1. 비경제활동인구의 고학력화

○ 고학력1) 비경제활동인구2)는 309.2만명으로 사회적 낭비 심각(2013년 1/4분기)

- 비경제활동인구 중에서도 구직단념자, 취업무관심자, 취업준비자는 취업의사

와 구직능력 등의 측면에서 고용시장으로 편입시키기 가장 적합한 대상자 임

- 고학력 비경제활동인구는 상대적으로 높은 잠재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교육투

자에 대한 경제성 확보 측면에서도 고용시장으로 이끌 주요 정책대상임

○ 비경제활동인구 중 고학력자 비중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2013년 5월 19.4%)

- 2013년 1/4분기 비경제활동인구 중 고학력자 비중이 18.4%로 최대 수준

․고학력 비경제활동인구는 약 309.2만명으로 통계작성 이래 최대수준을 기록

․한 국가의 교육수준이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킨다는 이론에 비추어 보면, 고

급 노동력이 노동시장에 편입되지 못하는 국가적 낭비가 커지고 있음

․고급인력이 고용시장 편입이 어려운 ‘고급 유휴노동력 확대 현상’ 뚜렷

1) 고학력은 대졸이상 즉, ‘초대졸 + 대학교졸 + 대학원졸’로 정의.

2) 비경제활동인구(not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란 만15세 이상 인구중 조사대상 주간에 취업도 실업도 

아닌 상태에 있는 사람을 가리킴. 구직단념자, 취업준비자, 취업무관심자의 정의는 각각 4p, 5p, 6p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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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별·연령별 고학력 비경활 구조 > < 여성 고학력 비경활의 활동상태 >

　
전체 여성

비중남성 여성

20대 629 (20.4) 190 439 69.7

30대 1,103 (35.7) 144 958 86.9

40대 650 (21.0) 96 554 85.2

50대 292 (9.4) 86 206 70.4

60대

이상
418 (13.5) 287 131 31.4

전체 3,092 804 2,288 74

(천명, %)

기타
374(16%)

육아
823(36%)

가사
1,113(48%)

(천명)

자료: 현대경제연구원이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를 이용하여 추산(2013년 1/4분기 기준).

주: ( )안은 각각의 비중임.

2. 고학력 비경제활동인구의 5대 특징

① 30~40대 고학력 여성의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심각

- 전체 고학력 비경제활동인구 중 30~40대가 절반 이상(56.7%) 차지

ㆍ특히, 30대와 40대 고학력 비경제활동인구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86.9%, 85.2%로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황

- 고학력 비경제활동인구 중 여성이 74.0%에 달해 ‘고용률 증대’를 위한 중

요한 정책 대상임

ㆍ특히, 30대와 40대 고학력 비경제활동인구 중 여성의 비중은 각각 86.9%,

85.2%로 매우 높음

ㆍ고학력 여성 비경제활동인구는 2013년 3월 231.0만으로 최고치에 달함

ㆍ고학력 여성 비경제활동인구는 최근 6년간 연평균 4.9% 증가(남성은 3.3%)

- 고학력 여성 비경제활동인구 대부분은 육아와 가사로 인한 경력단절

ㆍ고학력 여성 비경제활동인구의 약 36%가 육아를 사유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여성의 경력단절과 고용평등 문제 해결이 중대한 시점임

ㆍOECD 평균 여성 민간고용(Civilian employment) 비중이 44.8%인데 반해, 한

국은 평균에 못 미치는 41.6%에 불과하여, OECD국 중 최하위 수준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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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령별 고학력 비경활 구조 >
< 청년 고학력 비경제활동인구의

직장을 구하지 않는 이유 현황 >

청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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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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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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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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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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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현대경제연구원이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를 이용하여 추산(2013년 1/4분기 기준).

② 청년 고학력 비경제활동인구에겐 일자리가 없다

- 고학력 비경제활동인구 중 청년층이 20.4%에 달하고 있어, 고등교육을 수

료하고도 취업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문제 심각

․청년 고학력 비경제활동인구는 62.9만명으로 30·40대 다음으로 가장 높은

비중 차지

․청년 고학력 비경제활동인구 중 남자가 30.3%, 여자가 69.7%를 차지하고 있

어 여성에게 사회진출의 문턱이 높게 자리하고 있음

- 청년 고학력 비경제활동인구가 고용시장에 편입되지 않는 이유는 남녀 모

두 노동시장적 사유3)에 따른 것으로 ‘청년층 사회진입 지연’의 문제 대두

․청년 고학력 비경제활동인구의 남성과 여성 모두 90.6%, 87.0%가 ‘원하는

임금수준이나 근로조건이 맞는 일거리가 없을 것 같다‘고 인지하는 등 노동

시장적 사유로 직장을 구하지 않고 있음

․여성의 구직 중단 사유에도 육아·가사는 5.9%에 불과하여, 청년층 사회진입

지연 문제는 남녀 모두에게 심각한 상황

․전공 및 경력 수준이 높은 고학력자 및 고급인력이 많이 배출되었지만, 미

스매치 등의 문제로 고용시장의 흡인력이 미진함

3) 노동시장적 사유에는 전공이나 경력에 맞는 일거리, 임금수준 및 근로조건이 맞는 일거리 등이 없어서 직장을 

구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고, 비 노동시장적 사유에는 육아, 가사, 통학, 심신장애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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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구직단념자4)) 젊은 고학력자들이 구직을 단념하는 현상 고착화

- 고학력 구직단념자 증가율이 고학력 생산가능인구 증가율의 약 3배

․고학력자의 생산가능인구가 2007~2013 1/4분기 까지 연평균 3.9% 증가하였

고, 고학력 구직단념자는 같은 기간 연평균 11.5% 증가

․고학력 구직단념자는 전체 구직단념자의 연평균 증가율 10.2%를 초과하였

고, 전체 구직단념자 중 고학력자의 비중도 33.8%에서 36.3%로 증가하여 고

학력자를 중심으로 구직단념자가 확대됨

- 50~60대는 구직단념자가 안정되나, 청년층, 30대 및 40대의 청장년층은 증

가세 지속

․청년층, 30대, 40대 고학력 구직단념자가 증가세를 지속하여 총 고학력 구

직단념자의 89.7% 차지

․특히, 청년층과 30대가 총 고학력 구직단념자 중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34.0%, 36.4%임

․30대 고학력 구직단념자가 급증하면서 최고치 기록

․고학력자 구직단념자 중에서 청년층의 비중이 가장 높았으나, 2013년 2월

및 3월에 30대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역전

- 20~40대의 청장년층 고학력 구직단념자는 취업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

하고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단념한 집단이므로 노동시장 유입이 가장 시급함

< 학력별 구직단념자 추이 > < 연령별 고학력 구직단념자 추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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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현대경제연구원이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를 이용하여 추산.

주: 2013년은 1/4분기 기준임.

4) 구직단념자(discouraged workers)란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의사와 능력은 있으나, 노동시장적 사유로 일자

리를 구하지 않은 자 중  지난 1년내 구직경험이 있었던 사람을 가리킴(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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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령별 고학력 취업준비자 구조 > < 청년층 고학력 취업준비자 추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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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현대경제연구원이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를 이용하여 추산(2013년 1/4분기 기준).

④ (취업준비자5)) 취업준비로 고학력 청년층의 사회진출이 지연되고 있음

- 고학력 취업준비자 중 청년층이 차지하는 비중이 70.5%를 차지(2013년 3월

기준)

․30대도 고학력 취업준비자의 약 22.9%를 차지하여, 청년층의 ‘취업준비자

고령화 현상’이 진행

․청년층 고학력 비경제활동인구도 2013년 3월 65.5만명으로 최고수준을 기록

하여 고학력 비경제활동인구 중 약 20.9%가 청년층

- 고학력 청년층 취업준비자는 27만 9천명으로 2008년 이후 최고수준 기록

․청년층이 고등교육 졸업 후 사회초년생으로서 고용시장에 편입되지 못함에

따라, 졸업 후에도 계속 취업을 준비하는 형태의 비경제활동인구로 잔존

․특히, 4년제 대학교를 졸업한 청년층의 취업준비자 수가 18.8만명에 달하면

서 최고수준을 기록

․취업준비를 위한 휴학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대학 재학기간이 지연되고 있음

에도 불구하고, ‘졸업한 취업준비자’가 증가 추세

․전문대학 및 대학교 등의 전문교육기관에서 고등교육을 수료하고도, ‘교육과

고용’의 연계가 부족하여 취업을 준비하는 비경제활동인구로 편입

5) 취업준비자(job seekers)란 사정상 쉬고 있지만, 장래 취업을 위해 학원·기관에 통학하거나 취업준비를 하고 

있는 자를 가리키는 용어로, 비경제활동인구를 구성하는 한 집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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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취업무관심자6)) 고학력 베이비부머세대 은퇴 후 취업무관심현상 급증

- 고학력 비경제활동인구 중 50대의 비중이 상승하고 있으며, 일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쉬는 취업무관심자가 급증

․50대 고학력 취업무관심자가 크게 증가하여 40대 및 60대 이상을 초과

․50대 고학력 취업무관심자는 2007년 4.5만명에서 2013년 3월 7.4만명으로 연

평균 8.8%로 증가하였고, 총 고학력 취업무관심자 중 50대 비중은 2012년

14.7%에서 급증하여 2013년 3월 19.3% 기록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시기가 도래하면서 고용시장에서 대거 퇴출되기 시

작하였고, 경제의 고용창출력이 저하되면서 취업에 관심이 잃게 되는 현상

․향후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자가 증가하면서 ‘숙련된 노동력 낭비’가 더

욱 심각해질 것으로 전망

- 50대 은퇴자들은 숙련된 노동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 의사가

없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함

․한국경제의 고용창출력이 부족하여 은퇴 후 재취업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매

우 낮아졌고, 자영업 창업을 통한 성공가능성이 불확실하다고 인지하는 경

향이 높아져 취업의사를 잃게 됨

< 연령별 고학력 취업무관심자 추이 > < 50대 고학력 취업무관심자 추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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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명)

50대

청년층(15~29세)

30대

60대 이상

40대

15.1 

16.6 

17.6 
17.3 

16.5 

14.7 

19.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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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20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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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07 '08 '09 '10 '11 '12 '13.3

(천명) (%)

50대 고학력취업무관심자(좌)

50대 비중(우)

자료: 현대경제연구원이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를 이용하여 추산.

6) 취업무관심자(population having no interest in getting jobs)란 구직단념자나 취업준비가자 아닌 비경제활동

인구 중, 정규 교육기관이나 입시학원 또는 취업을 위한 학원·기관에 통학하지 않고, 취업의사도 없으며, 가사

나 육아를 주로 담당하지도 않는 65세 미만자를 가리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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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사점

○ 각 계층별 고학력 비경제활동인구를 고용시장에 편입하는 ‘경제활동인구

화 정책’이 시급

- (30·40대 여성) 출산, 육아 및 가사로 인한 경력단절 최소화

ㆍ육아시설을 확충하고, 출산휴가제 정립

ㆍ정규직과 차별이 없는 ‘양질의’ 시간제일자리 확대

ㆍ교대제 전환이 가능한 산업을 중심으로 일자리나누기(work sharing) 확대

- (20대 청년) 사회진입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한 ‘학업-고용 연결성’ 증대

ㆍ고등교육기관 재학기간에 취업을 위한 준비과정을 마칠 수 있도록 교과과정

과 산업을 연계한 시스템을 조성함으로써 ‘졸업한 취업준비자’를 축소

ㆍ20대 여성의 높은 고용문턱을 낮추기 위해, 고용평등적 사회 분위기 조성

- (30·40대 구직단념자와 취업무관심자) 전공 및 경력 등에 적합한 일자리의

공급 및 미스매치 문제 해결 시급

ㆍ청년층의 사회진입 지연되면서 30대에 구직을 단념하거나 취업에 무관심해

지는 현상이 야기됨에 따라 노동 수요측과 공급측의 연결성을 증대할 필요

ㆍ중소·중견기업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임금 등의 근로조건을 개선함으로써

고학력자의 미스매치 문제를 해소

- (은퇴한 베이비부머세대) 경험과 능력을 보유한 전문인력들이 사회에 재편

입 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ㆍ‘은퇴자 재고용 인센티브제’를 도입하고, 장년층의 해당 산업내 노하우가

활용되어 노동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유도

ㆍ실업계 고등학교나 전문대학 등에서 산업경험교사, 실습과정 튜터(tutor) 혹

은 맨토(mentor)로서 채용될 수 있도록 환경 조성

김광석 선임연구원 (02-2072-6215, gskim@hr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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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가능인구
경제활동인구 비경제활동인구

취업자 실업자

초졸 이하 6,261 2,199 2,124 75 4,063

중졸 5,828 2,296 2,223 73 3,532

고졸 16,168 10,024 9,657 367 6,144

대졸 이상 13,664 10,572 10,180 392 3,092

전문대졸 4,561 3,500 3,347 153 1,061

대학교졸

이상
9,103 7,072 6,833 239 2,031

계 41,921 25,091 24,184 907 16,831

비경제활동인구

구직단념자 취업준비자 취업무관심자 기타

초졸 이하 4,063 26 0.4 274 3,763

중졸 3,532 20 7 221 3,284

고졸 6,144 78 233 718 5,109

대졸 이상 3,092 70 372 389 2,250

전문대졸 1,061 29 99 138 779

대학교졸

이상
2,031 41 273 251 1,464

계 16,831 194 613 1,602 14,387

【별첨】학력별 생산가능인구 및 비경제활동인구의 구성

< 학력별 생산가능인구 구성 >
(단위 : 천명)

자료 : 통계청(2013년 1/4분기 기준).

< 학력별 비경제활동인구 구성 >
(단위 : 천명)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이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를 이용하여 추산(2013년 1/4분기 기준).


